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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세의 젊고 건강했던 K씨는 6개월 여 전부터 갑작스레 발생한 ‘곧 쓰러져서 죽을 것 같

은 느낌’ 때문에 밤중에 응급실을 다섯 번이나 찾아갔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. 

그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로 얼굴이 창백해지고, 가슴이 찢어지듯 통증을 느껴

서 구급차에 여러 번 실려 갔지만 그 때 마다 “아무런 이상이 없다”는 응급실 의사의 말을 

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. 

일부러 아는 사람의 소개로 큰 병원을 찾아가서 각종 검사, 심지어는 뇌의 MRI(자기 공명 

진단)까지도 해봤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. 그런데도 날이 가면 갈수록 ‘발작’이 올까 불

안한 마음은 더욱 심해져서 나중에는 아예 집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꺼리게 되었다.



어떤 날은 스스로 응급 구조 요청을 해 놓고 내다보다가 구급차가 달려오면 자신은 ‘기절

한 양’ 누워서 응급실로 실려 가곤 하였다.


